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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산업재산보호협력국

산업재산보호정책과

과 장 서을수
042-481-5842

사무관 이학진

2015년 8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8월 4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특허청, ‘지식재산 보호 영상 공모전’ 수상자 발표

 - 『제1회 짝퉁 OUT 정품 OK 30초 영상 공모전』 진행

 - 대상에 홍익대학교 손현록 외 3명 작품 ‘짝퉁탈출’ 선정 

 - 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서 시상식 개최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위조상품 구매방지,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

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『제1회 짝퉁 OUT 정품 OK 30

초 영상 공모전』을 개최하여 대상 1팀 등 총 8팀을 선정·발표했다

고 4일 밝혔다.

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(회장 이정훈)가 주관

하며 네이버, 11번가, 옥션, 쿠팡, 현대모비스, 농심, 한국인삼공사가

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

6월 15일(월)부터 7월 12일(일)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

전국에서 총 60여건이 접수됐다.

이번 공모전은 특허청 및 관계기관의 예비 심사를 거쳐, 외부 민

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‘영상 표현력, 홍보 활용 가능성’

등을 평가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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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으로는 ‘배고픈 청춘(손현록, 김재형, 이예원, 황민선)’ 팀의

작품 ‘짝퉁탈출’이 수상했다. 위조상품의 판매와 구매 과정을

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구성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“지식재산을

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흥미롭게 표현한 수작”이라는

평가를 받았다.

이에 대상을 수상한 ‘배고픈 청춘’팀의 손현록 씨(홍익대학교

영상영화과)는 “우리가 출품한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

지식재산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”고

수상 소감을 밝혔다.

최우수상은 ‘Team24-70(허지호, 홍수경, 이강찬, 유경수)’의 작품

‘당신의 양심 한 조각, 맞춰져 있습니까?’가 차지했다. 지식재산권

을 퍼즐에 비유해 마지막 한 조각이 정품으로 완성된다는 의미

를 담아 산업재산권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높은 점수를

얻었다.

우수상은 △장세인 씨의 ‘짝퉁의 불편한 진실’ △몽타주(강민

재, 고창혁, 윤종호, 이신영)의 ‘우리의 산업재산권을 지켜주세

요’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은 △김우진 씨의 ‘모두 빼앗긴

다면 어떨까요?’ △임성민 씨의 ‘기억하세요. 짝퉁 OUT 정품

OK’에게 돌아갔다. 입선은 △Symedicrew(노승용, 김준우, 박지성)

의 ‘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산업 재산권’ △세상은 요지경(이상태, 조

현기, 이명훈, 김종인)의 ‘아~ 진짜!’가 선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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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예상보다 훌륭한 작품

들이 많이 출품되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.”며 “이는

국민들의 짝퉁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식재산 보호의 관심이 증

가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 결과”라고 밝혔다.

위 수상자들은 오는 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하는

시상식에 참가해 상금과 상장을 받게 될 예정이며 공모전 수상

작은 방송매체(TV, 케이블 등) 이동매체(라디오, 버스 등), 전광

판 등에서 공익광고로 활용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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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

수상
팀

Team

24-70

당신의 양심 한 조각, 
맞춰져 있습니까?

우수상 개인 몽타주 우리의 산업재산권 
지켜주세요 

우수상 팀 장세인 짝퉁의 불편한 진실


